


1.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인가요? 좋아하는 동물을 이야기해보고,

그 동물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야 가장 행복할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2. 표지 그림에 등장하는 동물들(개, 소, 돼지, 너구리, 닭, 고양이)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품이나 물건, 음식 등이 있나요? 있다면 그것에 대해 적어 보아요. 

앞서 이야기한 좋아하는 동물의 삶과, 제품이 된 동물이 같은 느낌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의 앞표지와 차례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 책 읽기전에 해보세요!  



3. 이 책의 차례를 나란히 써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됩니다. 이 차례를 살펴볼 때,

이 책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나요?

가장 관심 있는 이야기 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골라보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아요.

이야기 하나. 토리는 장난감이 아니야! 

- 동물의 감정과 소통, 행복한 생활에 대한 동물 복지 이야기 

토리야, 자꾸 울면 안 돼! / 토리는 장난감이 아니야! / 토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 동물도 감정이 있어요! 

이야기 둘. 꼬꼬 마을에 큰돈을 벌어다 주는 축산 공장이 생겼대! 

-사람에게 이용되는 동물과 대규모 축산 농장으로 보는 동물 복지 이야기 

깜장이가 또 사라졌다!/꼬꼬 마을이 부자가 되는 법/우주 최고 달걀을 만드는 꼬꼬 마을의 선택깜장이가 또 사라졌다!/꼬꼬 마을이 부자가 되는 법/우주 최고 달걀을 만드는 꼬꼬 마을의 선택

● 사람에게 이용되는 동물들의 슬픈 이야기 

이야기 셋. 유기견 다롱 할아버지와 들개 막내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사람에게 사랑받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삶과 동물 복지 이야기 

들개 막내가 도시 마을로 나간 날/ 다롱 할아버지는 과연 주인을 만났을까?

● 가족이라고 불렀던 동물을 왜 버릴까? 

이야기 넷. 우리가 즐거운 만큼 코끼리도 즐거울까? 

-사람에게 즐길 거리로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동물 복지 이야기 -사람에게 즐길 거리로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동물 복지 이야기 

다바의 이야기 / 쿠푸의 이야기 / 뚜뚜와 따따의 이야기 / 코끼리들의 이야기

● 우리가 즐거운 만큼 동물들도 즐거울까? 



2. 우리는 가족처럼 집에서 함께 지내며 키우는 동물을 ‘애완 동물’이라는 말과 ‘반려 동물’이라는

말로 부른답니다. 이 두 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각각 어떤 의미를 지녔을지 생각해 보고 어떤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해봅시다.

3. 동물에게 감정이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렇게 느낀 이유와 그 경험에 대해 적어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1. 엄마의 얼굴에는 왜 미소가 사라졌을까요?

준이는 강아지 토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 같나요?

준이의 말을 만일 토리가 알아들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 동물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준이는 토리 앞에 손바닥을 쑥 내밀었어요. 
“손! 손!” 

그러자 토리가 한쪽 앞발을 준이의 손바닥 위에 톡 올려놓았지요. 
“아하하하. 봤지? 봤지” 

준이는 토리를 끌어안고 쓰다듬었어요. 엄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준이는 신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방학 동안 집에 혼자 있어도 하나도 안 심심해. 토리를 갖고 놀면 진짜 재미있거든.” “엄마, 나 방학 동안 집에 혼자 있어도 하나도 안 심심해. 토리를 갖고 놀면 진짜 재미있거든.” 
그 순간, 엄마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어요. 

● 책을 읽으면서 질문해보고 다음을 적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2. 공장식 축산 방법으로 돼지와 닭을 대량으로 키워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과연 옳은 변화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1. 꿀꿀 마을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는 데 공장식 축산 산업을 받아들였어요.

꿀꿀 마을에서 살던 돼지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변화된 돼지의 삶을 보는 꿀꿀 마을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만일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 왜 동물을 대량으로 만들어내야 할까요?

“꿀꿀 마을 사람들이 무슨 수로 부자가 되었답니까?”
“닭을 키우는 우리나, 돼지를 키우는 그 사람들이나 사는 형편은 비슷하지 않았나요?” 

풍풍 아저씨와 뺑코 아저씨가 차례로 물었어요. 
“비슷했죠. 그런데 뭐라더라…… 공장식 축산인가 뭔가로 큰돈을 벌었대요.” 

“공장식 축산? 그게 뭔데요?” 
뺑코 아저씨가 물었어요. 

(중략)(중략)
“암. 그래서 내가 그런 짓은 못하겠다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나? 돼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꼬리를 물어뜯으며 공격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꿀꿀 마을에서 공장식 축산을 할 때는

돼지 이빨을 뽑고, 꼬리를 잘랐대. 한데 고작 부리 끝을 조금 자르는 게 대수냐고 하더군. 허! 나 원 참.” 
뺑코 아저씨는 기가 막히는 듯 헛웃음을 웃었어요. 

“게다가 밤에도 반드시 사육장 안의 불을 훤히 켜두라고 으름장을 놓더군. 
그래야 닭이 밤에도 낮인 줄 알고 알을 또 낳는다나? 

만약 닭들이 알을 낳는 게 신통치 않거든 열흘에서 보름 정도 불을 끄고,  모이도 주지 말고 굶기라지 뭔가. 만약 닭들이 알을 낳는 게 신통치 않거든 열흘에서 보름 정도 불을 끄고,  모이도 주지 말고 굶기라지 뭔가. 
그렇게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나면 다시 알을 잘 낳는다고……. 어휴.” 

뺑코 아저씨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뒷짐을 지고 돌아섰어요. 



● 즐거움을 주기 위한 동물들을 생각하며

동물원에서 본 동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은 어떤 동물인가요?

그 동물이 원래 살던 곳은 어디이고 그곳과 동물원 안의 환경은

얼마나 다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동물에게 동물원은 어떤 공간으로 느껴질까요? 

◎

◎

◎

4. ‘동물 복지 축산 농장’ 제도는 동물의 습성대로 살게 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가축을 키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품이 더 많이 들고 가축을 더 많이 키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동물복지 농장의 제품은 더 비싸고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제품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그 제품을 이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우리가 흔히 쓰고, 먹는 제품 중에 공장식 축산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일 그 제품의 가격이 좀 더 비싸지고 종류가 적어진다면 어떠할 것 같은가요?



● 즐거움을 주기 위한 동물들을 생각하며

◎

◎

◎

동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나는 어떤 실천을 해볼 수 있을까요?

‘동물 복지’란 쉽게 말하면 ‘동물의 행복한 삶’이라는 뜻이야.

동물에게 행복한 삶이란 뭘까? 그건 동물이 타고난 습성대로 사는 거야.

이 책에서 정의하는 동물 복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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